
농식품부, 여름철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추진
2025년 7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0.6% 상승하여 안정적인 물가 흐름을 

지속하고 있다고 밝힘.

- 다만, 향후 기상 여건 변화에 따라 수급 불안이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함.

-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0.9% 하락

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배추, 무, 양파 등의 생산량 증가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1.8% 하락(전월 대비 

2.4% 하락)하였음.

- 마늘은 ‘24년 재고 감소에 따라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으나, ’25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4.6%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

- 시설채소는 6월 초·중순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생육 부진에 따른 수급 불안이 있었음. 하지만, 최근 일조량 

상승과 함께 생육이 회복 중에 있어 앞으로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

- 과일류는 ‘24년보다 저장량이 많고 ’25년산 작황도 평년과 비슷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

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.3% 상승(전월 대비 1.3% 상승)하였음.

- 한우 공급량은 ‘25년 상반기 기준 458천 마리로 평년(409천 마리) 보다 많은 상황

- 국산 돼지 도축 마릿수는 ’25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2.6%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 2.1% 증가 전망

- 계란은 ‘25년 3~5월 병아리 입식 증가(‘24년 평균 대비 9.2% 증가)로 인해 9월 이후에는 생산량 증가 예상 

가공식품 물가지수는 커피, 코코아 등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, 에너지 비용 등 기업의 경영비 부담 증가로 

인해 전년 동월 대비 4.6% 상승하였음.

- 최근 팜유, 설탕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추가 인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.

외식 부문 소비자물가는 원재료 가격 상승, 인건비, 배달 수수료 등의 요인으로 전년 동월 대비 3.1% 상승

하였음.

❙ 품목·부문별 수급안정 대책❙

농산물
1) 배추 정부가용물량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운용 계획
2) 현장 기술지원 강화
3) 영양제·약제 지원

축산물
1) 태국산 닭고기 7월말부터 수입 
2) 브라질 내 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지역 닭고기 8월 중순부터 수입
3) 축산자조금을 활용한 한우·한돈 할인지원사업  

가공식품 부문
1)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(‘25.6.30→12.31): 으깬파인애플, 으깬감귤류, 과일칵테일, 기타단일과실주스
2) 할당관세 물량 확대: 과일칵테일(5→7천 톤), 계란가공품(4→10천 톤)
3) 국산농산물 원료 구매자금 지원 규모 확대(+200억 원)

외식 부문

1) 할당관세 등 세제지원
2) 외국인 근로자 도입요건 완화
3) 식재료 구매자금 지원
4) 지역화폐와 연계된 공공배달앱 활성화: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 원 할인쿠폰 지급

출처: 농림축산식품부 (‘25.07.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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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경제 동향

중국 제조업 3개월 연속 위축❙2025-06-30 중국국가통계국; 한겨레, 2025-07-01미국공급관리협회

Ÿ 2025년 6월 30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(PMI)*가 전월보다 0.2p 상승한 49.70을 기록

하였다고 발표하였음.

*구매자관리지수(Purchasing Managers’ Index, PMI)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, 생산, 고용, 

원자재 공급, 재고 등 여러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산출됨. 기준값 50을 중심으로, 50보다 낮으면 경기 위축, 

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을 의미함.

- 미·중 관세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, ‘25년 4월부터 6월까지 PMI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(49.0→49.5→49.7), 

여전히 기준값 50 아래에 머물러 있어 경기 위축 상황임을 시사함. 

- 중국 정부는 ’25년 3월 ‘소비 진흥 특별 행동 방안’ 등을 발표하며 내수 진작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해 왔음. 또한, 

’25년 5월에는 7개월 동안 동결해 왔던 대출우대금리(LPR)를 0.1%p 낮추는 등 통화 완화 정책도 병행하고 있음. 

(주간브리프 Vol. 25) 

Ÿ 참고로, ‘25년 7월 1일 미국 공급관리협회(ISM)는 6월 제조업 PMI가 전월보다 0.5p 상승한 49.0을 발표하였음. 

- 미국 제조업 PMI가 4개월 연속 기준값 50을 밑돌면서 경기 위축 국면을 나타냄.

- 관세 불확실성과 중동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미국 제조업에 지속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.

v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이 위축 국면에 머무르는 가운데, 대미·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경기에 민감한 품목 위주

로 수출 감소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함. 지속적인 경기 모니터링과 신시장 개척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

으로 보임.

❙ 2024~25년 6월 중국·미국 구매관리자지수(PMI) 추이❙

https://data.stats.gov.cn/english/easyquery.htm?cn=A01
https://www.hani.co.kr/arti/international/china/1205654.html
https://www.ismworld.org/supply-management-news-and-reports/reports/ism-report-on-business/pmi/june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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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경제 동향

6월 소비자물가 2.2% 상승❙2025-07-02 통계청; 기획재정부

Ÿ 2025년 7월 2일 통계청은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.2%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음.

- 전월 1.9%보다 0.3%p 상승 (주간브리프 Vol. 22)

Ÿ 품목 성질별로 살펴보면 전기·가스·수도(3.1%), 개인서비스(3.3%)의 물가상승률*이 높았고, 공공서비스

(1.2%), 농축수산물(1.5%)의 물가상승률은 비교적 낮았음.

*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

- (농축수산물) 농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.8% 하락함. 반면,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각각 4.3%, 7.4% 상승

하여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을 상승시킴.

- (공업제품)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.3% 상승하였으나 전월 대비 0.4% 하락함.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

4.6% 상승하며, 지난 4월 4.1%, 5월 4.1%에 이어 석달 연속 4%대를 기록.

- (개인서비스) 외식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.1% 상승하였으며, 외식을 제외한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.5% 상승

Ÿ ’25년 7월 2일 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6월 소비자물가 동향 파악, 품목별 가격 동향과 대응 방향 설정, 

휴가철 바가지 요금 근절방안 등을 논의하였음.

-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물가안정 관련 사업 신속 집행 추진

-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한 수리, 원예, 축산 등 사전점검 실시 계획

- 국내외 에너지가격·수급 상황 모니터링 및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통한 불법행위 단속 예정

- 7월 1일~8월 31일간 여름철 휴가지 먹거리 물가, 숙박요금, 피서용품 이용요금 집중 관리 계획

❙ 2024~2025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(전년 동월 대비)❙

https://kostat.go.kr/board.es?mid=b70203010000&bid=213&act=view&list_no=437435&tag=&nPage=1&ref_bid=213&keyField=T&keyWord=
https://www.korea.kr/briefing/pressReleaseView.do?newsId=156696349&pWise=sub&pWiseSub=J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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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미국 농무부 경제연구국 2025년 식품 가격 전망 발표❙2025-06-25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

Ÿ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국(USDA-ERS)은 2025년 식품 가격 전망을 발표함. 2025년 식품 물가 상상률은 2.9% 

수준으로 전반적인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- 전체 식품 물가 상승률은 2022년 9.9%에서 2023년 5.8%, 2024년 2.3%로 둔화되었고, 2025년에는 2.9% 수준으로 

유지될 것으로 전망함. 이는 과거 20년 평균(약 2.6%)과 유사한 수준

- 가정 내 식료품 물가는 2024년 1.2%, 2025년 2.2% 상승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

- 반면 외식 물가상승률은 2024년 4.1%, 2025년 3.9%로 높게 유지돼 소비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.

Ÿ 품목별로는 가격 상승과 하락이 혼재하고 있으며, 특히 축산물 부문에서의 가격 변동성이 큰 편임.

- 계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PAI) 영향으로 2024년 41.5%, 2025년에도 33.2% 상승할 것으로 예상

- 소고기와 송아지고기는 가축 수 감소와 사료비 상승으로 각각 2024년 8.6%, 2025년 6.8% 상승할 것으로 전망

- 반면 신선 채소는 2.5%, 유제품은 0.2% 하락이 예상돼 일부 품목에서 가격 부담 완화 가능성 있음.

Ÿ 생산자물가지수(PPI)*는 품목별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. 

- 농가 수취의 경우, 계란은 전년 대비 65.2%, 소고기는 17.3% 상승 

- 반면, 우유는 전년 대비 12.5%, 채소 20.4%, 과일 16.0%, 밀 25.6% 하락 전망됨. 주요 품목의 생산자 가격 하락

은 일부 식품의 소비자 가격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 존재

*향후 소비자물가지수(CPI)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행지표

Ÿ USDA는 전반적인 물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외식비 상승, 축산물 공급 불안, 기후·질병 리스크 등 구조적 요인은 

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하며, 이에 따른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함.

- 특히 저소득층은 식품 물가에 더 취약함. 2023년 기준 하위 20% 가구는 세후소득의 32.6%를 식비로 지출한 반면, 

상위 20%는 8.1%에 불과

- USDA는 매월 물가 전망과 소비 지표를 갱신하고 있으며, 이를 소비자 정책, 식품 지원, 농업 보조 등 정책 수립에 

활용할 계획

❙미국 식품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 연간 변동률 (1974~2024)❙

 

https://www.ers.usda.gov/data-products/food-price-outloo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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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농용지 등의 확보에 관한 기본지침 변경 ❙2025-06-27 농림수산성

Ÿ 농림수산성은 「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위임된 ‘농용지 등의 확보에 관한 기본지침’을 변경하여 

2025년 6월 27일 관보에 게재함.

- ‘농용지 등의 확보에 관한 기본지침’은 토양 비옥도, 수리 조건, 일조량 등이 양호하여 지속적인 농업 생산이 가능한 

고품질 우량 농지 확보를 위한 일본 정부의 기본방침

- 경제 상황과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는 법정 지침으로, 2024년 6월 관련 법 개정과 2025년 4월 ‘식량·

농업·농촌 기본계획’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임.

Ÿ 이번 변경안에는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용지 확보의 기본 방향과 함께,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농지 면적 목표가 

명시됨.

- 국토 보전, 수원 함양,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, 농촌 문화 유지 등 농지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기본 인식 추가

- 국가 차원 농용지 확보 목표를 2035년까지 390만 ha로 설정(2023년 기준 396.7만 ha 대비 조정)

- 이에 따라 각 도도부현은 2023년을 기준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, 최근의 농지 감소 추세, 식량 생산력, 

인구 및 지형 여건, 지역 농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농지 확보 목표 산정 필요

https://www.maff.go.jp/j/press/nousin/noukei/250627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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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업기계 보유 현황 조사 결과 발표❙2025-06-26 농림축산식품부 

Ÿ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6일 트랙터, 콤바인, 이앙기 등 주요 농업기계 보유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함.

- 농업기계 보유 현황조사는 통계청 승인통계로, 전국 지자체를 통해 매년 전수조사 방식으로 시행

- 이번 조사는 2024년 12월 기준이며, 주요 16종의 농업기계와 폐기 기계를 대상으로 진행

- 교육훈련기관이 보유한 교육용 농업기계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

Ÿ 2024년 기준 주요 농업기계 16종의 보유 대수는 총 197만 8천 대로, 전년 대비 0.7% 증가함. 총 농기계 보유 대수

는 최근 수년간 190만 대 수준을 유지 중임.

- 동력경운기(51.6만 대), 관리기(46.3만 대), 트랙터(31.6만 대), 농산물 건조기(24.9만 대) 순

- 밭농업 기계화 확대에 따른 파종기, 정식기, 관리기, 스피드스프레이어 등의 증가

- 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콤바인, 이앙기, 경운기 등의 감소

Ÿ 농업기계 보유 추세는 품목별로 차이가 뚜렷하며, 소형기계 전동화와 친환경 기계 보급이 확대되는 양상임.

- 2014년 대비 트랙터 13.9%, 관리기 16.8%, 스피드스프레이어 34% 증가

- 2019년 이후 조사 대상에 포함된 파종기, 정식기, 수확기 각각 68.1%, 70.3%, 60% 증가

- 2022년 이후 포함된 친환경 동력원 농기계인 고소작업차 146%, 동력운반차 183%, 주행형 방제기 224% 증가

Ÿ 폐기된 농업기계는 전년(1만 2,431대)보다 줄어든 1만 973대로 집계됨.

- 전체 폐기 대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기종은 동력경운기, 관리기, 트랙터

- 고령화와 농촌 인력 감소에 따라 일부 기종은 신규 대체 없이 폐기 진행

Ÿ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화 및 인력 부족에 대응한 농업기계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.

- 밭농업 중심 기계 수요 확대에 따른 대응

- 친환경·스마트농업 전환을 고려한 기계 보급 정책 마련

❙주요 농업기계 보유 대수(2011~2024)❙
단위 : 천 대

https://www.mafra.go.kr/home/5109/subview.do?enc=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3NDQ4MCUyRmFydGNsVmlldy5kbyUzRnJnc0JnbmRlU3RyJTNEJTI2aXNWaWV3TWluZSUzRGZhbHNlJTI2cmdzRW5kZGVTdHIlM0QlMjZiYnNPcGVuV3JkU2VxJTNEJTI2cGFnZSUzRDMlMjZyb3clM0QxMCUyNnBhc3N

